
친절안동 UCC•이미지 공모전 심사 총평

안동시가 주최하고 안동축제관광재단이 주관한 친절안동 UCC•이
미지 공모전은 지난 2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약 3달여간 진행
한 공모전으로 많은 참가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모하였다는 점에
서 안동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안동
의 노력이란 점에서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방송, 영상, 콘텐츠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우리 심사위원들은 
지난 5월 31일 출품된 전체 작품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번에 출품한 작품은 UCC 동영상 부문(57점), 이미지 부문(48점)
으로 총 105개 작품 가운데 총 19개 작품을 수상작(UCC 공모전 
11작품, 이미지 공모전 8작품)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심사는 단순한 안동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내용보다는 주제
를 잘 구현한 친절한 이미지를 선보여 다시 찾고 싶은 안동, 머무
르고 싶은 안동에 포커스를 맞춘 작품으로 선정하였다. 물론, 주제
구현과 함께 작품성, 예술성, 연출력, 창의성, 활용성 등 다양한 분
야의 평가기준을 감안하여 심사하였다. 대부분의 작품들이 기대 이
상의 수준으로 순위를 가리는데 어려움도 있기도 하였다. 다만 아
쉬웠던 점은 수준 높은 영상미와 연출에도 불구하고 주제 구현(친
절 안동)이 미비했던 작품들은 수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UCC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친절안동에 대한 주제 구
현을 애니메이션 플래시로 제작하여 선명하고, 간결하게 내용을 전
달하고 각인시켰다는 평을 받아, 모든 심사위원들의 최고점을 받았
다. 플래시 제작이 생각 외로 전문성, 시간, 노력 그리고 아이디어
가 필요한 것으로 많은 고민과 노력이 부여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미지공모전에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ANDONG이라는 안
동의 영문 알파벳을 패턴화하여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
였다는 평가를 내렸다. 안동이라는 전통이미지(고가의 기와)와 주제
구현에 대한 스마일(SMILE)의 표현을 단순화하여 표현했다는 점에
서 높은 점수를 주었다. 사실상 간결하고 가독력이 있는 것이 가장 
쉬우면서도 어렵듯이 최우수상 시상에 대한 평을 내렸다.

수상한 작품 중에서도 특이할 만한 작품으로 장애인이 출연하여 
제작한 UCC 부문의 “무장애 안동여행”과 지적장애를 극복하고 월
영교의 이미지를 그림으로 출품한 작품, 샌드(모래)아트로 표현한 
UCC 작품도 이색적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이번에 출품된 작품들은 안동지역 참가자가 아닌 타지역 참
가자가 80%이상이 접수하였다는 점에서 안동의 대외적인 인지도와 
관심을 볼 수 있었으며 향후 이러한 공모전이나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하면 좋을 것 같다. 

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우리 심사위원들이 봐도 손색없는 수
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었으며, 일부 작품들은 조금만 손을 
보면 방송에 바로 나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평가하였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품들은 안동의 관광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최근 잘 활용되고 있는 개인 SNS나 유튜브를 통해 적극 홍보하기
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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